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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미국이나 홍콩과 같은 해외의 사케 주요시장과는 특징이 다른 한국의 사케시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에서 마시고 있는 사케의 총량은,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사케와 현지에서 

생산·판매되는 청주를 더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 사케시장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1)일본에서 수출되는 사케의 특징을 개관하고, 2) 롯데주류에 의해 현지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청주 

「청하」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그리고, 3)소비의 상황에 대해서도 개관한다. 이 3가지를 보아 가면서, 

한국 사케시장의 특징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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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사케는 일본의 국민적 알코올음료로서, 옛부터 일본사회에서 친숙하여 왔다 (山同, 

2011). 문자 그대로, 사케는 일본 國술에 하나로 옛부터 일본의 전통적 알코올음료로서 
군림해 왔다 (神崎, 2017). 최근에는, 국내에서의 사케생산량이 감소하는 중에서도, 
수출은 확대하고 있다 (田中, 2017). 일반적으로 보면, 國술로서 전통적으로 친숙하여 
온 사케는, 일본 국내에서는, 그 정보가 널리 알려져 왔다고 말해도 좋다. 사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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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고, 사케가 쌀로 
만들어진 양조주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술을 즐기는 일본인이라면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사케는 미지의 알코올음료이며, 사케에 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케로 대표되는 문화제품의 해외전개를 생각할 경우, 해외전개의 
초기단계에서는 그 나라에서의 희소성이나 특정국의 문화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수출대상국에서의 차별화는 용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는 어렵다. 
특히, 알코올이라는 기호성이 높은 문화제품이라면, 보급의 곤란성은 일반적인 
문화제품보다도 상당히 커진다. 자우지간, 기호성이 높은 문화제품인 사케는, 
해외에서는 보급이 곤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의 수출이 서서히 
확대되고, 사케가 양적인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확대도 일어나고 있어, 다양한 
사케제품에의 수요가 고조되고 있다 (喜多, 2009).  
도표 1 은, 사케 수출금액의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수출은, 최근 10 년간, 
양과 금액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 년간에 수출 금액은 약 2.6 배, 수출량은 
약1.9배로 늘어났다. 더욱이, 도표2는 사케의 수출국 상위국과 지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장 사케가 수출되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뒤이어서 홍콩, 한국이 되고 있다. 사케의 
수출 상위국의 어느 곳이라도 전년 대비로 100%이상의 수출량이 되고 있어, 각국에서 
사케시장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시장에의 수출액, 수출량의 쌍방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사케의 단가가, 다른 수출 상위국과 비교하면 낮다는데 

있다. 도표 3 은, 2016 년의 수출수량/수출금액 상위 3 개국을 표로 보인 것이다. 수출 
수량/수출금액 모두에서 톱은 미국이지만, 2 위가 수출수량의 경우에는 한국이, 
수출금액에서는 홍콩이 되고 있다. 수출수량으로 톱 3 에 들어 있지 않은 홍콩이, 
수출금액에서는 2위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홍콩에는 단가가 높은 사케가 팔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한국에 수출되는 사케의 단가를 계산하면, 미국이 1 리터당 
1017 엔인 것에 비해, 한국은 422 엔이 되고 있어, 미국의 절반이하이다. 다시말하면, 
수출 상위국은 대강 단가가 1000 엔 전후의 고가격대의 특정브랜드 술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수출은 저가격대 사케의 수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정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시장은 미국·홍콩·대만과 같은 일본에서의 수출 
상위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주요 사케시장과는 다른 한국에서의 사케시장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마시고 있는 사케는, 일본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입되는 
사케와 현지에서 생산·판매되는 청주를 더한 것이 총량이 된다. 한국에서는, 롯데가 
군산에서 사케를 생산하고 있고, 군산공장은 그 생산량에서 세계최대의 청주생산 
공장이다. 본고에서는, 1)일본에서 수출되는 사케의 특징을 개관하고, 2) 롯데 주류에 
의해 현지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청주 「청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3)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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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사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와 소비의 상황에 대해서도 개관한다.  
이 3점을 보면서, 한국 사케시장의 특징을 알아 보기로 한다 2. 
  

도표 1: 사케의 수출 금액·수출량의 추이 

 

자료:재무성 무역통계 
 

도표 2: 2015년 사케의 나라(지역)별 수출금액(단위:100만엔) 

 
자료:재무성 무역통계 

 
 
 
 
 

                                                      
2 본고는 니가타의 일본술수출업자, 니가타주판(新潟酒販, 2017年 9月 8日）과 하꾸류주조(白龍酒造, 

2017年 9月 11日）의 방문조사결과 및 한국현지 인터뷰조사（2017年 9月 21日と 22日）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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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2016년의 수출수량·수출금액 상위 3개국과 1리터당의 단가 

 

자료:재무성 무역 통계 

 
2. 일본에서 수출되는 사케 

 
2. 1 저가격대 팩술 「간바레 오토상」의 사례  

한국시장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저가격대의 사케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케의 최대의 소비지인 미국에는 일본에서 고가격대인 
사케가 수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시장에는 저가격대의 종이팩의 사케가 일정수량 
수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팩술이 젊은이 사이에 인기가 있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70%나 된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많은 상표의 팩술이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한국의 이자까야 체인의 알코올 메뉴에도 많은 팩술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한 팩술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니가타주판(新潟酒販)이 
기획·판매하는 「간바레 오토상」이라는 팩술이 한국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2016 년에 
한국에 수출된 사케의 수량은, 3, 694, 760리터이었지만, 2016년에 「간바레 오토상」은 
한국시장에서 46 만개가 판매되었다. 한국 시장에서의 2016 년의 「간바레 오토상」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면, 11. 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수출되는 사케의 실로 
10%이상이 「간바레 오토상」의 팩술이 점하고 있는 것이다. 「간바레 오토상」이 왜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일까?  
「간바레 오토상」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경위를 보면서, 그 요인을 살펴 보기로 하자. 

「간바레 오토상」은, 원래 야마나시현(山梨縣)의 주조회사가 생산하고 있었던 팩 
술상품이었지만, 동사가 2001 년에 폐업함에 따라, 니가타현(新潟縣)의 니가타 
주판(주)이 그 상표를 양도받았다. 당시, 팩술의 설비를 가지고 있었던 니가타현 
아가노시의 하꾸류주조에 제조를 의뢰하고, 니가타주판(주)의 자사 브랜드 상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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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해 온 제품이다. 사케 그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기획했지만, 상품명이나 패키지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니가타주판(주)이 상표를 양도받고 나서 5 년후의 
2006 년에 니가타현 주최로 참가한 서울의 식품전시회에서, 한국의 술販회사인 
태산주류의 홍순학씨와 만난 것이 뒤에 한국에 수출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시회가 끝난뒤, 홍사장이 상담차 니가타현에 왔을 때, 우연, 니가타주판(주)으로부터 
선물로 「간바레 오토상」을 받고, 그 패키지와 프레이즈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바레 오토상」의 패키지에는, 홍안의 아버지 그림이 
그려져, 굵은 글씨로 「간바레 오토상」(한국어로 말하면, 힘내세요 아버지)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2006년 당시의 한국은, 경제적 불황속에 있어, 「간바레 오토상」이라는 
상품 프레이즈가, 힘들어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에의 응원 프레이즈가 된다고 생각한 홍 
사장은, 이 제품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한국 경제신문, 2017. 
1.2). 정확히 그 시기는, 세계적으로 일본음식의 붐도 일어나고, 일본음식에 맞춰서 
사케가 주목받던 시대이었다. 그러한 경위에서, 홍사장은,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수입을 시작한 2006 년 당시, 8700 개를 수입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2016 년에는 
46만개까지 확대되고, 이 10년간에 판매량이 53배가 되었다 (한국 경제신문, 2017. 1.2). 
한편, 홍사장은, 니가타주판에 판촉을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홍사장이 기획한 판촉을 위한 티셔츠나 앞치마, 포스터 등의 작성을 니가타주판에 
제안하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작성하거나, 패키지의 「니가타산」의 문자를 크게 
하고, 니가타 지역술인 것을 PR 하도록 제안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300ml 의 병 
상품을 새롭게 제조하면 좋겠다고 니가타주판에 의뢰하기도 했다. 홍사장이 한국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수시로 어떤 판촉 활동이 필요한가를 니가타주판에 연락하고 
있다. 반년에 1 회정도는, 홍사장과 니가타주판(주), 거기에 생산담당을 하고 있는 

하꾸류주조가 ３자 합의를 하고, 판매량과 재고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팩술시장에 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다른 한국업체로 부터 니가타주판에 「간바레 
오토상」을 취급하고 싶다는 문의가 온 적도 있었지만, 홍사장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다른 업체와의 대리점계약은 맺지 않았다.  
여기까지, 「간바레 오토상」이 한국에 수출되어 온 경위를 개관하였지만, 거기에는 

「간바레 오토상」이 한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의 3 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간바레 오토상」이라는 프레이즈가 당시의 한국의 불경기 경제상황에 일치하여, 
샐러리맨에게 받아들여졌다.  

2. 태산주류의 홍사장이, 한국의 시장동향을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촉활동을 해 왔다. 
3. 니가타주판, 하꾸류주조, 태산주류의 3자간의 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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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한국 시장에서의 「구보타(久保田)」브랜드의 존재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저가격대의 팩술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다. 
그 대표 예로서 「간바레 오토상」의 사례를 개관하였다. 그러나, 고가격대의 사케가 
한국 시장에 수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고가격대의 프리미엄 
지역 술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사케수입 대리점의 하나인  (주) 사케코리아는, 
일본 명문술회의 브랜드를 다루는 사케에 특화한 수입대리점이다. 2000 년에 
개인경영자로서 사케의 수입을 시작하여, 2005 년에 법인화하였다. 사케의 수출상사인 
TPO 로부터 소개받아, 일본 명문술회의 브랜드를 다루게 되었다 3 . 처음에는, 
니가타현의 아사히주조(朝日酒造)의 대표상표인 구보타(久保田)를 포함하여, 일본 
명문술회가 다루는 여러가지 사케를 수입하고 있었지만, 구보타의 취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2 년부터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구보타의 사케로 체워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아사히주조와는 직접거래를 하게 되었다 4. 사케코리아가 다루는 브랜드의 양적 
비율로서는, 다까라주조(寶酒造)의 송죽매가 30%을 차지한다. 사케코리아는, 일본 
명문술회의 사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national brand 의 술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월계관의 미국산 보통술이 한국에서 팔리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항하기위해  
2010 년경부터 미국산의 송죽매를 취급하게 되었다. 나머지 70% 가운데에 20%가 
구보타이다. 금액 베이스에서는, 구보타가 1 위이며, 전체의 33% 정도를 차지한다 5 . 
한국에서는, 구보타는 레스토랑에서의 소비가 75%, 소매가 25%이다 6 . 송죽매는, 
75:25 이다. 구보타 브랜드 안에서는, 가격대가 1 만엔정도이며, 「조금 더 내면 
프리미엄 사케를 마실 수 있다」라는 가격대인 천수(千壽)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사케코리아에서는, 여러가지 프리미엄 지역술을 다루는데, 금액 베이스에서 구보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는, 한국에서는 2000년이후에 사케를 마시기 시작하였지만, 구보타를 일본에서 
마신 일본유학 경험자가 한국에서 「동호회」를 만들고, 귀국후도 좋아해서 구보타를 
마시게 된 것과, 두번째는, 당시의 정치가이었던 여당대표 김무성씨의 방에, 대통령과 

함께 마시려는 술로서 구보타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것이 요인으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 구보타는 사케중에서도 특히 좋은 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완성되었다 7.  

                                                      
3 현재 취급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는，久保田，男山（名門），黒龍（TPO），獺祭（名門）， 

出羽桜（TPO）， 南部美人（名門），一ノ蔵（名門），浦霞（名門），越乃寒梅（TPO）， 

上善如水（岡永），松竹梅（日本 TPO／米国直接輸入），賀茂鶴（名門），醸し人九平次（TPO）， 

おんな泣かせ（名門），天狗舞（名門），天孫降臨（名門）등이 있다． 
4 久保田는，日本酒 Korea의 오더를 久保田가 니가타항까지 보내고，久保田가 소개한 에이전트가 

수출대행업무를 하고 日本酒 Korea가 추가업무를 담당한다. 명문술회(名門酒会)가 취급하고 있는 

사케는 日本酒 Korea의 오더를 명문술회가 부산항까지 보내고 그후는 日本酒 Korea담당한다. 
5 기타，일본명문술회의 브랜드전체로 1/3, TPO의 브랜드전체로 1/3이다. 
6 송죽매(松竹梅)도 구보타와 같이 레스트랑의 소비가 75%이다. 
7 獺祭은 일본에서 화제가 되기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한국에 수입되어 왔지만, 일본과 같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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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생산·판매되는 「청하」 

 

한국시장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케와 함께, 한국의 롯데주류가 생산하고 있는 
청주가 판매되고 있다. 롯데주류에서는, 현재, 4 개 상표의 청주를 생산하고 있다. 
그것들은 「청하」, 「백화수복」, 「국향」, 「설화」의 4 종류로, 각각의 2016 년의 
매출액은 청하 375억원, 백화수복 300억원, 국향과 설화를 합쳐 7억원이고, 롯데주류가 
판매하는 청주의 판매금액에서는 「청하」가 가장 많다.  

 

도표 4: 롯데주류의 청주 매출액(2016년) 8 

 

 
이들 청주는, 군산에 있는 롯데주류 군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주요 상품인 

「청하」와 「백화수복」은, 2016 년에 각각 12, 115kl 와 9, 679kl 를 생산하였다. 
롯데주류의 청주 수출은, 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청주가 한국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청하」와 「백화수복」의 1 리터당의 매출액은, 각각, 3095 원, 
3099원이 되고, 어느 쪽도 약 3100원이기 때문에, 저가격대의 제품이다.  
롯데 주류의 주요한 제품인 「청하」는, 「백화수복」과는 달리, 레스토랑 등의 
매출과 소매가 대체로 반반이다. 백화수복은, 주로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의 매출비율은 10%, 소매에서의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소매에서의 매출이 주류인데 반해, 「청하」의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의 매출비율이 
47%, 소매가 53%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뿐만아니라,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도 
구입되고 있다.  

 
도표 5: 롯데주류의 주요 청주의 생산량(2016년)9 

 
 

「청하」는, 지금부터 20 년전인 1986 년에 생산을 시작했다. 「청하」의 전략은 
「맛있는 요리는 깨끗하고 예쁜 청하로」라는 이미지를 붙여, 사케와 경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확립하여 왔다. 사케와의 경합보다도, 지금까지 소주에 대항하여 

                                                      
8 2017年 9月 21日에 롯데 Chilsung음료(주)본사에서 인터뷰조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9 2017年 9月 22日에 롯데주류군산공장에서 인터뷰조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2016年の売上高
清河 37.5億円

白花寿福 30億円
菊香（純米酒）＋雪花（大吟醸） 7千万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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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팔아 갈 것인가라는 전략이 세워져 왔다. 소주의 저알코올도화의 경향에 따라, 
청하의 알코올 도수를 바꾸어 오고 있어, 소주를 의식한 판매전략이 중심이었다. 
한국에서의 「청하」의 존재는 대단히 크다. 일본에서 수출되는 사케와는 가격대도 
크게 다르다. 알코올을 취급하는 편의점이라면, 어디에나 놓여 있고, 한국의 알코올 
음료시장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4. 한국 술집에서의 사케소비 동향 

  
마지막으로, 한국의 음식점에서의 사케의 소비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에는, 
주로, 다음 3개의 술집에서 청주·사케의 소비 동향을 개관한다.  

① 서울 명동의 불고기 음식점: 상점명 왕비집  
② 서울 동대문구 이자까야: 상점명 사이야  
③ 대전시 이자까야: 상점명 청담이상  

 
① 의 음식점은, 소위 일반적인 불고기집이며 특별히 일본지향적이라는 것은 없다. 
롯데주류의 「청하」가 판매되고 있었지만, 사케는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청하에 
대해서는 300ml 병을 4, 000원정도로 마실 수 있다.  

② 의 술집은, 한국에서 체인전개하는 일본식 술집으로, 메뉴를 포함하여 일본의 
술집을 의식한 점포이었다. 메뉴나 술은 일본을 의식하고 있지만, 점포는 도로를 
향해서 오픈되고 있어, 순일본식의 술집과는 조금 다른 인상을 느낀다. 사케의 라인 
업으로서는,  720ml 병의 사케로부터, 900ml 의 팩술까지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다. 
900ml 의 팩술의 가격은 29, 000 원으로부터 40, 000 원까지로 되어 있어, 일본에서 
마시는 것 보다도 상당히 고가이다. 팩술은 그대로 내놓지만, 그것을 얼음으로 차게할 
수 있는 서버에 옮기어, 작은 사기잔으로 마시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었다. 팩술 그대로 
내놓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 가게에서는, 메뉴에 「간바레 오토상」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주문이 가능했다. 체인본부 메뉴로부터는 벗어나 있지만, 손님의 주문이 아직 
많이 있는 곳도 있어, 가게독자의 메뉴목록에는, 「간바레 오토상」이 기재되고 있었다. 
가격은 900ml 에 35, 000 원이었다. 「간바레 오토상」을 주문하면 제공되는 작은 
사기잔은, 메뉴에 실려 있는 하쿠쯔루주조(白鶴酒造)의 것이고, 간바레 오토상과는 판촉 
활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의 술집은, ②의 술집과는 다른 일본식 술집의 체인점이다. 점포의 조형은 소위 
일본의 체인술집과 거의 같은 구조이며, 점포내 분위기나 독방 등, 한국에 있다는 
분위기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는다. 점포의 분위기는, ②의 점포보다 고급이라는 인상을 
받지만, 사케의 가격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취급하는 사케는 풍부해서, 메뉴도 
사진이 딸린 4 페이지정도이다. 팩술로의 오토코야마(男山)의 준마이다이긴조나 구보타 
천수등의 하이 브랜드의 720ml 병까지 풍부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가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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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 오토상」의 가격은 35, 000 원이며, 대체로 한국 술집에서의 시세인 것 같다. 
한편, 오토코야마의 준마이다이긴조는 300, 000원, 구보타 천수는 80, 000원으로, 상당히 

비싼 술이 되어 있다.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9 월의 평시 22 시경에 들렀을 때는, 
점포내에 젊은이 그룹이 많고, 사케의 메뉴가 풍부하면서도, 대부분의 손님은 소주를 
마시고 있어, 사케를 마시고 있었던 것은 1 그룹만이었다. 이 술집에서 소주 350ml 가 
10, 000 원으로, 간바레 오토상 900 ml 가 35, 000 원이므로, 양으로 환산하면, 소주 
2.5 병이 「간바레 오토상」 900 ml 정도가 되고, 가격을 비교하면 소주 2.5 병이 25, 
000 원으로 간바레 오토상 35, 000 원이기에, 10, 000 원의 가격차가 있다. 가게의 
종업원에 의하면, 이 10, 000 원의 가격차가, 손님이 소주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술집의 종업원 이야기에 의하면, 술의 주문 비율로는 사케가 약 35%, 
소주와 맥주가 약 65%이라고 말한다. 이 술집에서 사케를 주문할 때는, 900ml 팩 
술단위 혹은 720ml 병단위로밖에 주문할 수 없다. 팩술의 제공은, ②의 점포같이, 
팩채로 제공한 것을, 얼음을 넣은 서버에 옮기어, 작은 사기잔으로 마시는 방법이었다. 
한국에서의 일본 이자까야 붐은 피크를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문화에 정착되어 
있는 인상이다. 한편, 사케 붐이라고 말하지만, 대중적인 술집에서 제공되는 사케에 
관해서 말하면, 한국 소주나 롯데의 「청하」등의 청주와 비교하여, 극히 고액의 술이 
되고 있어, 일상적으로 즐기는 가격대를 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술집에서는, 900ml 팩 술이나 720ml 병단위로밖에 사케를 주문할 수 없는 것도 
특징이다. 손님은 맛을 잘 모르는 고액의 사케를 팩이나 720ml 병으로 주문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느낀다고 한다. 그 결과, 맛을 알고 있는 술에의 
안심감으로부터, 사케이외의 「청하」나 소주·맥주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간바레 오토상」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지명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national brand 의 청주 판촉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간바레 오토상」이 여태까지 처럼 계속해서 
팔릴 것인가 아닌가는 앞으로의 태산주류의 판매 전략에 달려 있어 보인다. 많은 
팩술이 한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가는 「간바레 오토상」이 
앞으로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케를 마시는 문화적인 토양을 더욱 조성해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는, 사케를 마시는 것과 소주를 마시는 것과의 구별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사케의 알코올 도수는 소주에 비교해서 낮은 셈이지만, 건강 
지향이나 시원한 입맛의 술중에 하나로서 좋아하는 것 같아, 명확한 의사로 사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케 붐이라고 하는 현상이, 순수하게 사케에의 
평가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장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사케시장에 대해서, 1)일본에서 수출되는 사케의 특징을 개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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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롯데주류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청하」에 대해서도 보았다. 더욱이, 3)한국 
시장에서 사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의 그 소비 상황에 대해서도 개관했다. 이들 
3가지 관점에서, 한국의 사케시장의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고가격대의 사케와 함께, 저가격대의 사케가 일본 국내로부터 많이 수출되어,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도 저가격대의 청주 「청하」가 생산·판매되어, 널리 사랑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하」는, 사케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주를 의식하여 「청하」의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 
때문에, 현지에서 저가격대의 청주 「청하」가 생산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저가격대의 
팩술의 수입이 상승세로 타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격이, 「간바레 오토상」이었다. 
한편, 고가격대의 사케로는 「구보타(久保田)」의 브랜드력이 압도적이고, 한국시장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다. 한국시장의 소비동향으로는, 한국에서의 일본 이자까야 붐은 
피크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외식문화와 음주문화는 한국문화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 방문조사를 한 레스토랑에서는, 남성은 물론, 젊은이나 여성도 식사와 함께 
알코올을 주문하고 있었다.  
또한, 사케 붐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중적인 술집에서 제공되는 사케에 관해서 
말하자면, 한국 소주나 롯데주류 「청하」등의 청주와 비교하면, 가격이 비싸 

일상적으로 청주를 즐기는 가격대를 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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